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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language skills of multicultural ado-
lescents between families where their foreign mother speaks only Korean (K-only) and 
families where the mother speaks both Korean and mother language in communication(K-
M). This study also aims to investigate mediating effects of national identity, bicultural ac-
ceptance attitude,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and ego-resilience of two group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bilities of children in the 5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and 2nd grade in middle school. Methods: A one-way ANOVA and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A total of 315 participants subject’s data from Mul-
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organiz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as used 
for the data analysis. Result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Korean skills, with the exception of the writing skill in the 1st grade in middle 
school. However, mother language abili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K-M group every 
year. Additionally, the Korean skills of the K-only group was mediated by ego-resilience. 
Mother language ability of the K-M group was mediated by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Lastly in the K-M group, ego-resilience was mediated by Korean ability in the 5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and Korean and mother language ability in the 2nd grade in middle 
school. Conclusion: Foreign mothers speaking their mother tongue is not an interfering 
factor in Korean language development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bilingual envi-
ronment is positive for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and ego-resilience can serve as a 
protective factor for multicultural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Keywords: MAPS, National identity,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cceptance of multicul-
turalism, Ego-resilience, Language ability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가구 수는 2015년 290,000 가구에서 2018년 350,000가구로 

늘어났고(Statistics Korea, 2018), 다문화 자녀의 수 또한 2012년 조

사 이후부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재학 중인 다문화 자녀의 수는 2019년 기준으로 총 

137,225명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하였다(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19). 2018년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연령 분포를 

분석한 결과 학령 전기에 해당하는 6세 미만 자녀의 비율이 39.0%, 

초등 학령기에 해당하는 만 6-11세 자녀의 비율이 38.2%, 중학교 

학령기인 12-14세 자녀의 비율이 8.6%, 고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

는 15-17세 비율은 5.8%를 차지한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향후 자

녀의 평균 연령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8). 이처럼 다문화 가정과 청소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여 소외되지 

않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기는 아동에게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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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아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

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발달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할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많은 변화에 직면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와 비교

하여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며, 담임교사가 모든 과목을 전담

하던 체계에서 과목마다 교사가 바뀌는 체계로 변화하는데, 아이

들은 이러한 변화에 새롭게 적응해야 한다(Park & Lee, 2017; Mar-

shall & Neuman, 2011). 또한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나 대체

로 교사의 통제는 더 심해져 많은 아이들이 혼란을 겪게 된다(Park 

& Lee, 2017). 이러한 보편적인 어려움 위에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

은 다문화적 배경이 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이 겹쳐 이중적 

어려움(double disadvantage)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Park & Lee, 

2017). 따라서 다문화 가정 자녀가 전환기에 겪게 될 적응의 어려움

을 이해하고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언어적 

문제는 문화적 차이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부적응의 

주된 원인임이 밝혀졌다(Cho, 2006).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적응과 

언어 능력이 깊은 상관이 있다는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2018년 

다문화 가정 내 평소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자녀에게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를 

교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가정에서 외국인 부모의 모

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배우자나 가족이 격려해준다는 긍정

적인 응답은 35.3%인 반면, 부정적인 응답이 41.1%로 더 많았다. 

2015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긍정적인 응답이 오히려 소폭 줄어

들고 있으며, 가정 생활에서 모국어 사용을 격려 받는 정도를 시계

열적으로 비교해 보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척도 점수가 낮아

지고 있다. 즉,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 사용을 배우자나 가족들이 긍

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고 문화다양성을 중시하는 정책 및 

연구들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온 흐름과는 달리, 실제 한국에 거

주하는 외국인 부모는 일상적인 가정 생활에서 모국어 사용을 격

려 받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신 국적에 따

라서는 미국 ·유럽·대양주 출신은 가족들이 자신의 모국어 사용에 

대해 허용적인 것으로 인식한 반면, 중국(한국계), 대만 ·홍콩, 캄보

디아 출신은 모국어 사용을 격려 받는다는 인식이 낮은 편으로 나

타났다. 또한 가정에서 자녀에게 어머니의 모국어를 가르친다는 응

답도 15년도에 3.07%에서 18년도 2.98%로 다소 감소하였다. 다문

화 가정 자녀의 52.3%는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를 사용하도록 격

려하지 않는 환경에 놓여있으며, 실제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를 

배우는 비율은 25.1%에 불과한 실정이다. 외국인 어머니가 모국어

를 사용하는 데에 부정적 인식이 가정 내 자녀에게 어머니의 모국

어를 교육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8). 이러한 실태는 외국인 부모의 미

숙한 한국어 능력이 자녀에게 적절한 언어 자극을 주지 못하여 궁

극적으로 자녀의 언어 실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어려움

은 초등학교 고학년에 접어들며 학습에 요구되는 한국어 수준이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능력 수준을 뛰어 넘게 될 때 두드러질 수 있

다(Oh, 2005; Oh, Kim, & Kim, 2009).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에 따

르면, 가정에서의 이중 언어 사용에 의한 자녀의 언어발달 지연효

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중 언어를 사

용하는 집단이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이나 외국인 어머니의 모

국어만 사용하는 집단보다 국어 과목의 모든 하위영역의 평균 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ark & Kim, 2016). 더불어 다문

화 가정 내에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언어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민족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타민족과의 상호교류 확대 및 적응력

을 높이는데 일조한다(Nho & Hong, 2006).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이중 언어 환경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적응에 위험요소라는 앞

선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어머니의 모국어와 제2언어인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자녀의 언어 능력 및 적응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Park, Lee, & Park, 2014). 그럼에도 불

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다문화 청소년의 부정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Kim, Jung, Shim, & Lee, 2017).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들이 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제점보다는 보호 요

인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부정적 

요인을 완충하는 매개변수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Lee & Chang,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언어 능력 변수 사이에 어떠한 개인 내

적인 요소가 매개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고 

자녀의 개인 내적인 요소인 ‘정체성’에 주목하였다. 정체성은 사회

적 태도와 성향을 확립하는 사회적 준비 시기인 청소년기에 형성된

다(Erikson, 1959, 1968). 이때 정체성 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으면 역할 갈등 및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Park, 2002). 선행연구

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이 집단 따돌림이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어 낮은 자존감을 보이고 있다(Jeong, Yoo, & Lee, 2007). 정

체성을 형성하는 데는 자기인식을 필요로 하는데(Kim-Ju & Liem, 

2003) 외모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배타

적일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신을 수용적인 태도로 인식하고 받아

들이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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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자녀의 ‘청소년 시기’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

으며(Jeong et al., 2007) 이러한 정체성은 스스로에 대한 인식뿐 아

니라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에 대한 인식과 능력으로까지 그 영

향이 이어질 수 있다. 다양한 문화에 노출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

문화 청소년의 정체성의 하위요소로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

도, 다문화수용성, 그리고 자아탄력성을 고려하였다. 

첫 번째 매개변수인 ‘국가정체성’이란, 사회정체성의 한 형태로 

특정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신념과 감정을 의미하

며(Chung & Lee, 2011; Wiggins, Wiggins, & Zaden, 1994). 개인의 

국가정체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국가에 대한 자긍심, 애착, 소속감, 

충성심, 우월감 또는 열등감과 같은 감정의 유형 및 정도가 달라진

다. 이러한 국가정체성은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Kim, 2011). 

언어는 국가공동체의 공통 특징이며 이는 공동체의 정체성의 중요

한 한 요인이 된다(Crystal, 2010; Kim, 2011). 국가정체성은 함께 공

유하는 상징을 기반으로 형성되는데(Bloom, 1990), 이때 ‘언어’는 

국가의 중요한 상징 중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정체성과 밀접

한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언어가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례로 먼저, 한 국가에 다양한 민족과 부족

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공존하는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

을 볼 수 있다. 식민통치 당시 남아공에 이주하여 정착한 백인들은 

하나의 국민이 아니었으며 본래 쓰던 언어 또한 달랐으나 아프리칸

스어(Afrikaans)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중심으로 국가정체성을 형

성하였다(Ormans, 2008). 심층면접방법을 통해 한-일 다문화 자녀

의 국가정체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 8명 중 7명은 모

두 자신이 성장한 국가의 정체성을 내면화하였는데 이때 성장 국가

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음을 밝혔다(Kim, 

2018). 이처럼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가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

의 국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사용 언어 외에도 외국인 어

머니의 출신 국가 및 지역이 자녀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관련이 있다

(Geum, Kwon, & Lee, 2004; Lee & Kang, 2011). 베트남 및 필리핀

과 같은 비아시아권과 일본, 중국, 조선족과 같은 동아시아권 출신

의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가 인지하는 한국에 대한 국가정체성을 비

교한 결과 어머니가 동아시아계인 청소년의 60%가 자신을 한국인

이라고 생각한 반면, 비아시아계인 경우 21.4%만이 한국인으로 생

각하는 차이를 보였다(Geum et al., 2004). 동아시아권 내에서도 일

본인 어머니의 자녀에 비해 조선족 어머니의 자녀의 경우 한국인이

라고 느끼는 국가정체성이 일본인 어머니 자녀의 경우보다 유의미

하게 높았는데 이는 어머니가 일본인인 다문화 청소년은 일본인이

라는 자부심과 일본 문화에 대한 주변의 긍정적 인식이 한국 문화

에 대한 정체감보다 일본인으로서의 강한 정체감을 형성하게 하였

음을 보여준다(Lee & Kang, 2011). 이처럼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또한 언어가 

국가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에 비해 반대로 국

가정체성이 언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설정이다. 

하지만, 정체성 형성에 있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한 다

문화 가정 자녀들의 국가정체성이 이후 한국어 또는 외국인 어머

니 국가의 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고 다문화 가

정 내의 언어 사용 양상에 따라 자녀의 언어 능력에 미치는 국가정

체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매개변수는 ‘이중문화수용태도’이다. 다문화 가정 청소

년은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청소년과는 다르게 가족 내에서 ‘이중 

문화’라는 독특한 환경을 경험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가정의 내부

적인 환경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이중문화수

용태도는 한국에서 주류 문화인 한국 문화와 비주류 문화인 외국

인 부모 나라의 문화에 대한 수용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이

중문화수용태도가 또래 관계, 자아탄력성,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Kim & Yang, 2012; Nho & 

Hong, 2006). 이렇듯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아직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언어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세 번째 매개변수는 ‘다문화수용성’으로, 문화간 유능성(Ben-

nett & Bennett, 2004), 다문화 유능성 혹은 역량(Sercu, 2004)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다문화

수용성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Kim & Lee, 2015; Kim & 

Jeong, 2010; Yoon & Song, 2011). 다문화수용성은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존을 수용하며, 타문화에 대해 편견 없이 상대

의 입장과 생각, 행동에 공감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

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Kim & Jeong, 2010). 외국인의 유학, 취업 및 

국제결혼 등의 증가로 우리 사회에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고 있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더욱 강조되

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 인식 및 주변 환경

에 대한 이해를 조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

문화수용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나 언어와의 관계

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마지막 네 번째 매개변수는 ‘자아탄력성’이다. 자아탄력성이란 

어려운 상황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여 적응하게 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Block & Block, 1980). 즉, 자아탄력성은 나에게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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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환경 속에 갇히지 않고 용수철처럼 탄력을 받고 튀어 올

라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내면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탄

력성은 ‘다문화 청소년이 환경적 위험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위험 

요인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학교 및 사회적응력’에 중요한 변인으

로 우리나라의 문화 적응에 있어 어려운 상황을 겪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특히 자아탄력성이 매우 중요하다(Kim, CUI, & Nho, 

2019; Lim, 2019).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탄력성은 언어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외국인 부모 나라의 언어 능력은 다문화 자

녀의 자아탄력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Kim & 

Yang, 2012).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이중 언어 능력 자체가 학교생

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탄력성이 그 사이를 매개하여 

학교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Go & Kim, 2018). 또한 다문화

청소년패널(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자료를 

이용한 종단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어머니 모국어와 한국어를 모

두 고려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능력은 초기 자아탄력성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7). 그러나 다

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능력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아탄력성이 언어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에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

국어’ 및 ‘어머니의 모국어’ 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가정 내 

외국인 어머니와 자녀 간 의사소통 시 한국어만 사용할 때와 한국

어와 어머니의 모국어를 혼용하여 사용할 때 자녀의 언어 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집단을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과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를 혼용하는 집단’으

로 나누었다. 또한 집단별 자녀의 모국어 및 한국어 언어 능력이 국

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그리고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2011년도부터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수집한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시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과 한국어

와 어머니의 모국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집단 간 자녀의 언어 능

력(한국어, 어머니의 모국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시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과 한국어

와 어머니의 모국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집단 간 자녀의 자아탄

력성,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가?

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시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과 한국어

와 어머니의 모국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집단 각각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5학년 언어 능력(한국어, 어머니의 모국어)은 매개요인

(자아탄력성,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을 통

해 중학교 2학년의 언어 능력(한국어, 어머니의 모국어)을 설명하

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MAPS)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데이터는 2011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

상으로 2019년까지 매년 진행된 종단 조사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

는 시기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2012

년부터 2015년까지의 2-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4년에 조

사된 초등학교 4학년 때의 1차년도 자료에는 본 연구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다문화수용성’이 수집되지 않아 초등학교 5학년에 해

당하는 2차년도부터 분석하였다. 즉, 다문화청소년패널 원 자료 중 

주요변수인 자녀의 한국어와 모국어 언어 실력, 국가정체성, 이중

문화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 자아탄력성에 대한 정보가 모두 제

공되는 2-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표본은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 시 사용하는 

언어’를 기준으로 선별하였다.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부

모와 자녀가 모두 ‘한국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한다고 응답한 경

우를 포함시켰다.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를 혼

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이 때 어머니와 자녀의 

응답이 일치하지 않거나, 각 개인의 응답이 2-5차년도 내에서 달라

진 경우를 제외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어 사

용 집단은 203명, 한국어와 모국어를 혼용하는 집단에는 112명, 총 

315명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MAPS에

서 구축한 표본은 약 1,625명으로 본 연구대상은 원자료의 19.4%

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 포함된 학생들의 어머니들은 모두 외국 출신이었는데 

이들의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 시 오로지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only-Korean speaking group, K-only)에

서는 중국(조선족)이 61명(3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일본 

49명(24.1%), 필리핀 38명(18.7%), 중국(한족, 기타민족)이 27명

(13.3%), 베트남 10명(4.9%), 태국 4명(2.0%) 순이었다. 한국어와 어

머니의 모국어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집단(both Korean and 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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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s language speaking group, K-M)에서는 일본 59명(52.7%), 필리

핀 19명(17.0%), 중국(조선족) 14명(12.5%), 중국(한족, 기타민족) 10

명(8.9%), 태국 5명(4.5%) 순이었다. 이에 대한 세부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변인

MAPS의 조사 문항은 관련 학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신뢰

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대상의 연령을 고려하여 문항의 난이도를 조절하였고, 요인

분석을 통해 요인 부하량이 0.5인 문항은 삭제하여 이해하기 쉽고 

간략한 척도로 구성되었다. 또한 주관적인 자가평정척도 임에도 빅

데이터로 그 결과에 신뢰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녀의 언어 실력

다문화청소년패널 연구에서 조사된 자신의 한국어 실력과 외국 

출신 어머니의 모국어 실력 척도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

기평정척도로, 자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평가하였다. 한국어 실

력 척도는 미국에서 고안된 CILS (Children of Immigrants Longi-

tudinal Study)의 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과 

척도는 다음과 같다. ‘학생 한국어(말하기) 능력’, ‘학생 한국어(쓰

기) 능력’, ‘학생 한국어(읽기) 능력’, ‘학생 한국어(듣기) 능력’에 대

하여 4점 척도(1점=전혀 못한다, 2점=못하는 편이다, 3점=잘하

는 편이다, 4점=매우 잘한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어머니의 모국

어 실력은 같은 방식으로 네 개의 영역에서 동일하게 4점 평정 척도

로 측정되었다. 한국어 실력의 Cronbach’s α값은 2차년도(초5) 

.943, 3차년도(초6) .967, 4차년도(중1) .934, 5차년도(중2) .962로 나

타났다. 어머니의 모국어 실력의 Cronbach’s α값은 2차년도(초5) 

.965, 3차년도(초6) .957, 4차년도(중1) .953, 5차년도(중2) .952로 나

타났다.

국가정체성

다문화청소년패널 연구에서 조사된 국가정체성 척도 문항을 활

용하였다. 국가정체성 척도는 Seong (2001)에서 발췌 및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총 4문항이며 구체적인 측정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누군가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② 나는 다른 나

라 사람들이 한국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관심이 많다, ③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④ 누군가 한국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욕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한다. 응답은 4점으

로(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그런 편

이다, 4점=매우 그렇다) 평정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

정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국가정체성의 Cronbach’s α값은 2차년

도(초5) .809, 3차년도(초6) .861, 4차년도(중1) .852, 5차년도(중2) 

.898로 나타났다.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청소년패널 연구에서 조사된 이중문화수용태도 척도 문

항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Nho와 Hong (2006)에서 발췌 및 

수정하여 사용한 이중문화수용태도 8문항으로 점수를 산출하였

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이중문화수용태도의 경우 ① 나

는 외국인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1-3차)/나는 부

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4-6차), ② 나는 한국에 살

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③ 나는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고 싶

다, ④ 나는 앞으로 외국인 부모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⑤ 나는 

한국의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⑥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

로 가서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⑦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

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⑧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이다. 응답은 4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

렇지 않은 편이다, 3점=그런 편이다, 4점=매우 그렇다) 평정하였

다. 이중문화수용태도의 Cronbach’s α값은 2차년도(초5) .690, 3차

년도(초6) .758, 4차년도(중1) .769, 5차년도(중2) .721로 나타났다.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청소년패널 연구에서 조사된 다문화수용성 척도 문항을 

활용하였다. Yang과 Jeong (2008)을 수정 보완하여 Lee와 Kang 

(2011)에서 활용한 다문화수용성 5문항을 합하여 다문화수용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다문화수용성의 구체적인 문항은 ① 나와 문

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② 나와 문

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③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④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

Table 1. Mother’s nationality

Mother’s nationality K only (N= 203) K-M (N= 112)

China (Han Chinese, other ethnic groups) 27 (13.3%) 10 (8.9%)
China (Chosun) 61 (30.0%) 14 (12.5%)
Vietnam 10 (4.9%) 0 (.0%)
Philippines 38 (18.7%) 19 (17.0%)
Japan 49 (24.1%) 59 (52.7%)
Thailand 4 (2.0%) 5 (4.5%)
Etc. 14 (6.9%) 5 (4.5%)

Values are presented as frequency (%).  
K-only= only Korean speaking group; K-M= both Korean and Mother tongue speak-
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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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친구로 사귈 수 있다, ⑤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

혼할 수 있다, 이다. 응답은 4점 척도로(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그런 편이다, 4점=매우 그렇다) 평정하

였다. 다문화수용성의 Cronbach’s α값은 2차년도(초5) .878, 3차년

도(초6) .873, 4차년도(중1) .887, 5차년도(중2) .870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다문화청소년패널 연구에서 조사된 자아탄력성 척도 문항을 활

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과 Kremen (1996)이 개발하고 

Yoo와 Shim (2002)이 수정·보완한 것 중 Kim, Baek, Yim과 Lee 

(2010)에서 발췌하여 사용한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총 14문항이며 

구체적인 측정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②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③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④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⑤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

는 것을 즐긴다, ⑥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⑦ 같은 장소에 갈 

때도 늘 가던 길보다는 다른 길로 가보는 것을 좋아한다, ⑧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⑨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

다, ⑩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⑪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⑫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⑬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⑭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이다. 응답은 4점으로(1

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그런 편이다, 

4점=매우 그렇다) 평정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

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의 Cronbach’s α값은 2차년도

(초5) .913, 3차년도(초6) .926, 4차년도(중1) .919, 5차년도(중2) .912

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및 결과처리

두 집단(K only, K-M)의 언어 사용 양상에 따라 자녀의 언어 실

력(한국어, 어머니 모국어), 그리고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

도, 다문화수용성, 자아탄력성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

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두 집

단(K only, K-M) 각각에서 초등 4학년 아동의 한국어 및 모국어 능

력은 매개요인(자아탄력성,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

화수용성)을 통해 중학교 2학년 한국어 및 어머니의 모국어 능력

을 설명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을 

실시하였다. 매개요인 중, 이중문화수용태도와 다문화수용성 두 

변인은 서로 다른 변인인지 확인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p< .001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변수 간 

상관관계는 유의하며, Kaiser-Meyer-Olkin 역시 .793으로 기준치 

.50보다 높게 나타나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또한, 고유값

(eigenvalue)이 1보다 큰 요인이 두 개 추출되었다. 요인 1 (다문화수

용성)의 고유값은 3.037, 요인 2 (이중문화수용태도)의 고유값은 

1.009이고, 두 요인이 전체 분산의 50.57%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해 일원분산분석은 SPSS ver. 25, 구조방정식은 

AMOS ver. 22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두 집단(K, K-M) 간 자녀의 언어 실력의 차이

한국어

두 집단의 자녀들이 2, 3, 4, 5차년도에 한국어의 말하기, 듣기, 쓰

기, 읽기 영역의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

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 3, 5차년도

의 각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그러나 4차년도(중1)에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M=3.73, SD =  

.478)이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집단

(M=3.60, SD= .518)에 비해 쓰기 영역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F(1,313) =4.659, p= .032). 이에 대한 결과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모국어

두 집단의 자녀들이 2, 3, 4, 5차년도에 어머니의 모국어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영역의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 3, 4, 5

차년도의 각 영역에서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를 혼용하여 사용

하는 집단이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에 비하여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2차년도 말하기 F(1,313) =51.573; 2차년도 듣기 F(1,313) =  

14.709; 2차년도 쓰기 F(1,313) =27.911; 2차년도 읽기 F(1,313) =72.208;  

3차년도 말하기 F(1,313) =88.552; 3차년도 듣기 F(1,313) =29.415; 3차년도 

쓰기 F(1,313) =35.159; 3차년도 읽기 F(1,313) = 94.755; 4차년도 말하기 

F(1,313) =110.256; 4차년도 듣기 F(1,313) =13.586; 4차년도 쓰기 F(1,313) =  

24.072; 4차년도 읽기 F(1,313) =116.071; 5차년도 말하기 F(1,313) =115.701; 

5차년도 듣기 F(1,313) =23.360; 5차년도 쓰기 F(1,313) =32.371; 5차년도 읽기 

F(1,313) =129.918, (p< .001)]. 이에 대한 결과를 Figure 2에 제시하였다.

두 집단(K, K+M) 간 자녀의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문화수용성, 자아탄력성의 차이

국가정체성

두 집단의 자녀들이 2, 3, 4, 5차년도의 국가정체성에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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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roup differences on Korean abilities. K-only= only Korean speaking group; K-M= both Korean and native languages speaking group; E5= 5th grade in el-
ementary school; E6= 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M1= 1st grade in middle school; M2= 2nd grade in middle school.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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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Group differences on mother language abilities. K-only= only Korean speaking group; K-M= both Korean and native languages speaking group; E5= 5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E6= 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M1= 1st grade in middle school; M2= 2nd grade in middle school.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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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roup differences on national identity,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and ego-resilience

Variables K only (N= 203) K-M (N= 112) F

N
E5 67.15 (15.97) 66.74 (15.22) 0.049
E6 67.58 (16.55) 71.26 (14.59) 3.876
M1 69.06 (16.24) 67.75 (16.54) 0.465
M2 69.77 (17.68) 68.19 (15.95) 0.613

B
E5 70.60 (9.66) 75.04 (8.53) 16.545***
E6 72.34 (10.07) 75.71 (9.94) 8.174**
M1 72.96 (10.28) 74.69 (10.35) 2.038
M2 72.09 (10.36) 73.86 (7.90) 2.468

M
E5 71.13 (14.81) 76.07 (15.01) 7.949**
E6 75.05 (13.23) 77.59 (14.95) 2.423
M1 77.14 (14.71) 79.15 (13.44) 1.430
M2 78.40 (13.16) 80.80 (12.46) 2.501

R
E5 72.34 (11.93) 76.43 (11.85) 8.530**
E6 74.79 (12.87) 78.48 (11.38) 6.419*
M1 76.93 (12.73) 77.81 (10.90) 0.381
M2 76.93 (12.06) 78.03 (10.33) 0.65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K-only= only Korean speaking group; K-M= both Korean and native languages speak-
ing group; N= national identity; B=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M=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R= ego-resilience; E5= 5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E6= 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M1= 1st grade in middle school; M2= 2nd grade in 
middle school.
*p < .05, **p < .01, ***p < .001.

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국가정체성의 점수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p>.05).

이중문화수용태도

두 집단의 자녀들이 2, 3, 4, 5차년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집단이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에 비해 2차년도(초5)와 3차년도(초6)의 

이중문화수용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F(1,313) =16.545, p= .000; 

F(1,313) =8.174, p= .005). 이에 대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다문화수용성

두 집단의 자녀들이 2, 3, 4, 5차년도의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와 어머니 모국어 혼용 집단이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

단에 비하여 2차년도(초5)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313) =7.949, p= .005). 이에 대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자아탄력성

두 집단의 자녀들이 2, 3, 4, 5차년도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차년도(초5)와 3차년도(초6)에 한국어와 어머니 모국어 혼용 사용 

집단이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313) =8.530, p=.004; F(1,313) =6.419, p=.012). 이에 

대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두 집단(K, K-M)의 2차년도(초5)와 5차년도(중2) 언어 실력 

간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국가정체성

각 집단의 2차년도(초5) 언어 실력이 국가정체성을 통해 5차년도

(중2)의 언어 실력을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실

시하였다. 매개변인인 국가정체성 점수는 2, 3, 4, 5차년도(초5, 초6, 

중1, 중2) 네 가지를 모두 입력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에서 모두 통

계적으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p>.05).

이중문화수용태도

각 집단의 2차년도(초5) 언어 실력이 이중문화수용태도를 통해 

5차년도(중2)의 언어 실력을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 방

정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인인 이중문화수용태도 점수는 2, 3, 4, 

5차년도(초5, 초6, 중1, 중2) 네 가지를 모두 입력하였다. 그 결과, 한

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에서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p>.05). 

반면, 한국어와 어머니 모국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집단에서는 2

차년도(초5)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매개로 

하여 5차년도(중2)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χ2 =319.40, p= .000),  RMSEA에 의한 적합도는 .092로 기준값인 

.05에 비해 높으나, CFI는 .908로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Figure 3에 제시하였다.

다문화수용성

각 집단의 2차년도(초5) 언어 실력이 다문화수용성을 통해 5차

년도(중2)의 언어 실력을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인인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2, 3, 4, 5차년도

(초5, 초6, 중1, 중2) 네 가지를 모두 입력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과 한국어와 어머니 모국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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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ediating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in K-M group. 

Figure 4.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in K only group. 

Figure 5.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in K-M group.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매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자아탄력성

각 집단의 2차년도(초5) 언어 실력이 자아탄력성을 통해 5차년

도(중2)의 언어 실력을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 점수는 2, 3, 4, 5차년도(초5, 초

6, 중1, 중2) 네 가지를 모두 입력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만 사용하

는 집단에서는 2차년도의 한국어 능력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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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5차년도의 한국어 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χ2 =381.11, 

p= .000), RMSEA에 의한 적합도는 .081로 기준값인 .05에 비해 높

으나, CFI는 .957로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Figure 

4에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어머니 모국어 혼용 집단에서는  

2차년도의 한국어 능력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5차년도의 

한국어 및 어머니 모국어 능력을 모두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χ2 =  

330.51, p= .000), RMSEA에 의한 적합도는 .095로 기준값인 .05에 

비해 높으나, CFI는 .905로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Figure 5에 제시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내 외국인 어머니와 자녀 간 의사소

통 시 사용하는 언어의 양상에 따라 자녀의 언어 실력,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실력을 

설명해주는 매개요인으로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

수용성, 자아탄력성의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을 외국인 어머니와 자녀 간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과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집단’으로 나누었다. 또한 각 변수를 종단적으

로 살펴보고자 자녀의 초5-중2에 해당하는 2차-5차년도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 간 한국어 실력을 비교한 결과 중 1의 쓰기 영역에

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그 외의 다른 학년의 전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어머니의 모국어 실력의 경

우 초5-중2의 전 영역(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에서 한국어와 어머

니의 모국어를 혼용하여 사용한 집단의 점수가 한국어만 사용하

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모국

어와 제2언어인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자녀의 언어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Park et 

al., 2014). 두 집단에서 중1의 쓰기 영역에 차이가 나타난 것이 중2

때 차이가 사라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학교급간 이동으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다문화 학생들의 가정 내 언어 사용 실태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

한다. 즉 가정 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사용이 장려되고, 다문화 학

생들에게 어머니의 모국어를 가르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둘째, 두 집단 간의 국가정체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반면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 자아탄력성은 어머니

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집단의 점수가 한국어

만 사용하는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세부

적으로는, 이중문화수용태도의 경우 초 5학년과 6학년 때, 다문화

수용성은 초 5학년 때, 자아탄력성은 초 5학년과 6학년 때, 어머니

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집단이 한국어만 사용

하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는 외국인 출신 어머니가 

자신의 모국어와 문화를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노출하였을 때 자녀

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중문화정체성을 형성하고 건강한 심리사회

적 발달을 이룬다는 선행연구(Park & Kim, 2016)를 뒷받침한다. 반

면 국가정체성의 경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 대상의 두 집단 모두 외국인 어머니의 출신 국적을 통

제하지 않아서 집단 내 여러 국적이 혼재하고 집단 간 서로 국적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서론에서 설명한 것

과 같이 다문화 자녀의 국가정체성 형성에는 언어 외에도 다른 요

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어머니의 출신 국가 및 지역이 이

에 해당하며 동아시아계 어머니 자녀가 비아시아계 어머니 자녀보

다, 그리고 동아시아계 내에서도 조선족 어머니의 자녀가 일본 어머

니의 자녀보다 한국인으로 느끼는 국가정체성이 더 높다고 밝혀졌

다(Geum et al., 2004; Lee & Kang 2011).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의 어머니 출신 국가를 특정 국가로 통제하지 않았고 일본, 조선족, 

한족을 비롯해 필리핀, 러시아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가정 내 어

머니와 자녀가 사용한 언어에 따른 국가정체성의 집단 간 비교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과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집단에서 초등학교 5학년의 언어 실력이 매개

요인(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 자아탄력성)

을 통해 중학교 2학년의 언어 실력을 설명하는지 살펴본 결과, 국가

정체성의 경우 두 집단 모두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

는 국가정체성이 매개가 되어 언어의 학습을 촉진시키고 언어 능력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과 상반된 결과이다. 서로 

다른 민족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며 같은 국가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으며(Ormans, 2008), 성장하며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국가정

체성을 내면화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처럼 국가정체성

과 유의한 연관이 있는 것은 사용하는 언어의 종류인 것으로 보인

다(Kim, 2018). 즉, 배우고자 하는 동기나 국가정체성의 정도와 언

어의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매개변수인 이중

문화수용태도의 경우,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에서는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를 혼용하

는 집단에서는 초5의 어머니의 모국어 능력이 중2의 어머니의 모국

어 능력을 매개하는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 내 이중

언어 사용이 자녀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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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으며 모국어 능력을 매개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외국인 어

머니의 모국어에 대한 자연스러운 노출이 외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높은 이중문화수용성이 모국 언어를 사

용하는 능력에도 긍정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문화수용성은 두 집단 모두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문화수용성은 앞서 살펴본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유사하거나 긴

밀하게 연관된 요소로 간주될 수 있으나, 요인분석 결과 서로 다른 

두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존

을 수용하는 다문화수용성은 보다 보편적인 가치로 간주될 수 있

는 반면,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한국 내에

서 주류 문화인 한국 문화와 비주류 문화인 외국인 부모 나라의 문

화를 모두 수용하는 태도이므로 보다 직접적으로 자녀들의 언어 

능력을 매개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

다. 마지막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은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에서

는 초5의 한국어 능력이 중2의 한국어 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였

으며, 한국어와 어머니 모국어를 혼용하는 집단에서는 초5의 한국

어 능력이 중2의 한국어 및 어머니 모국어 능력을 모두 유의하게 설

명하였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언어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Kim & Yang, 2012)와 일치하며, 다문화 가정의 자아탄력

성이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

서 어머니 모국어와 한국어 혼용 집단의 자아탄력성이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의 자아탄력성보다 높았던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내 자녀의 높은 자아탄력성 수준을 위해 외국인 어머니의 모

국어 사용을 적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함을 시사한다. 다

문화 가정 내 외국인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은 이처럼 자녀의 언어

발달뿐 아니라 이중문화수용태도,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언어 치료 현장에서는 부모 교육을 통하여 외국인 어

머니 모국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의사소통 시 어

머니가 사용하기에 가장 편안한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한다는 임상적 시사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부모의 언어 사용 양상과 더불어 외국인 부모의 언어 능력

을 고려하여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을 제언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외국인 출신 부모의 한국어 능력과 다문화 가정 자

녀의 한국어 능력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밝혔을 뿐 아니라(Oh, 

2005), 다문화 가정 자녀의 미흡한 한국어 능력의 이유를 외국인 

출신 부모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에서 찾았다(Oh, Kim, & Kim, 

2009). 따라서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 내에서도 외국인 출신 부모

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둘째, 추

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외국인 출신 부모의 국

적을 통제하여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호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

여 국가정체성이라는 변수 자체가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미치는 영

향을 거시적으로 살펴보았다. 국가정체성의 경우, 외국인 부모의 

출신 국가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Lee & Kang, 2011). 따라서 세

부적으로 외국인 부모의 출신 국가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국가

정체성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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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다문화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른 언어 능력 종단분석: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임동선·김선영·김성진·김소은·양윤희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라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과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를 혼용하는 집단으

로 나누어 자녀의 언어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자녀의 초5 언어 능력이 국가정체성, 다문화수용성, 이중문화수용태도,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중2의 언어 능력을 설명하는지 알아보았다.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의 

2-5차년도(초5-중2) 학생 및 학부모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원분산분석과 구조 방정식을 실시하였다. 결과: 두 집단 간 자녀의 한국어 실

력에 있어 중1의 쓰기 능력 외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어머니의 모국어 능력은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 혼용 집단이 매년 유의하

게 높았다. 한국어 사용 집단의 한국어 능력(초5, 중2)은 자아탄력성에 의해 매개되었고,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 혼용 집단의 어머니

의 모국어 능력(초5, 중2)은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의해 매개되었다. 또한,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 혼용 집단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초5

의 한국어 능력과 중2의 한국어와 어머니 모국어 능력을 모두 매개하였다. 논의 및 결론: 다문화 가정에서 어머니의 모국어를 혼용하

여 사용하는 것이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초5 어머니의 모국어 능력과 중2 어머니

의 모국어 능력을 매개한다는 점과 자아탄력성이 초5의 한국어 능력과 중2의 한국어 그리고 모국어 능력까지 매개한다는 점에서 이중

언어 환경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이며, 자아탄력성은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핵심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 자아탄력성

본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NRF-2018S1A3A207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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